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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커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 중 하나이

며(dePaula J & Farah A 2019; Barrea L 등 2023), 성인과노인
의주요카페인공급원(Massey LK 1998)일뿐만아니라, 풍부
한 향미와 함께 polyphenol의 chlorogenic acid 및 caffeic acid, 
nonpolyphenol의 caffeine, nicotinic acid, 5-hydroxymethyl 
furfuraldehyde, trigonelline 등의성분이함유되어있어많은사
람들이 이를 즐겨 섭취하고 있다(Esquivel P & Jiménez VM 
2012). 2021∼2022년 전 세계적으로 60 kg 단위로 포장된 커
피가약 1억 7,030만개소비되었으며, 이는전년도보다 3.3% 

증가하였고(Statista 2025), 국내 커피 생산량은 2023년 기준
로스팅 커피 3,766 ton, 인스턴트 커피 7,598 ton으로 인스턴
트 커피의 수요가 더 높으며(KOSIS 2023), 1인당 커피 소비
량은 405잔으로 세계 평균 152잔보다 두 배 이상 섭취하고
프랑스를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
라는 ‘커피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커피의 인기가 치솟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 중 하나이다(Tea & 
Coffee 2024).
우리나라 국민의 음료 섭취 현황은 만 1세 이상 기준으로

2012년 133 g이었으나 2021년은 226 g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만 19세 이상∼29세 이하의 음료류 섭취량은
356 g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섭취량이 매우 높았다(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3). 특히 젊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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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ffee (unsweetened, sweetened) consumption 
frequency, health behavior, and the dietary factors of young adult participants in the first beverage intake survey introduced 
in the 8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According to the health factors of the 
subjects (254 males and 273 females), drinking and smoking (p<0.01) for men, when consuming unsweetened coffee,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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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p<0.01). The consumption of unsweetened coffee was high among male drinkers and 
non-smokers and considered themselves obese. Also, women who undertook physical activity had a high consumption of 
unsweetened coffee. Women who consumed sweetened coffee displayed habits that included smoking (p<0.05). Also, women 
who practiced ‘good health’ (p<0.01) and undertook physical activity (p<0.05) consumed high amounts of sweetened coffee. 
The analysis of coffee consumption habits among men according to dietary factors revealed that the lower the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p<0.05) and fruit intake (p<0.01), the higher the consumption of unsweetened coffee. In contrast, women 
who consumed breakfast more frequently (p<0.01) and nutrition label awareness (p<0.01) had a higher consumption of 
unsweetened coffee. Both men with a high frequency of fruit intake (p<0.05) and subjects who perceived nutrition label 
awareness (p<0.001) consumed high amounts of sweetened coffe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coffee (unsweetened, 
sweetened) consumption habits of young men and women are influenced by health perception and dietar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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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음료 소비 행동을 보면 커피의 섭취가 가장 많으며

하루 평균 섭취량은 1잔 이상으로 카페인이 든 다른 음료에
비해 커피를 우선적으로 소비하고 있다(Choi JK 2020).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유리당

섭취를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으로 제한하여 섭취
함과동시에 5%까지도 줄일 것을 추가적권고사항으로제시
하고 있다(WHO 2015). 2015년부터 제정된 한국인의 1일 총
당류 섭취 기준은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10∼20%로 제한되
어 있고, 첨가당 섭취는 전체 섭취 열량의 10% 미만으로 제
한할 것을 권고(The Korea Nutrition Society 2015)하고 있어
식품을 조리하거나 가공에 사용되는 첨가당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2010∼2015년 동안 한국인의 1일 평균 당류 섭취
량은 70.0 g에서 76.9 g으로 6.9 g 증가한 뒤 2020년 이후
57.2 g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MFDS 2023) 한국인 영양
소 섭취 기준의 적정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유 외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의 섭취는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

고 있으며, 유아 및 청소년은 권고기준인 10%를 넘었고, 특
히, 만 19세 이상∼29세 이하의 젊은 성인은 절반 이상이 당
이 첨가된 음료를섭취하고 있어 개선이시급히 필요한 실정

이다(Yoon EK 2018).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당류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면

서 당류 섭취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총
당류섭취가 20% 이상을 섭취하는 중년 성인 대상자의대사
증후군과 비만의 영향 연구(Seo EH 등 2019), 당이 첨가된
음료수의 섭취빈도와 심혈관계 질환 및 고혈압 관련 연구

(Kwak JH 등 2019; Kim SO 등 2021), 30대이상의탄산음료
섭취와 대사증후군의 관련성 연구(Chung S 등 2015), 35세
이상∼65세 이하의 당이 첨가된 음료수 섭취 실태와 대사증
후군 및비만의 위험성 연구(Shin S 등 2018) 등당류 섭취와
관련된 고혈압,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에 관한 연구는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음료 섭취율이 높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의

젊은 성인을대상으로커피 섭취의유형에 따라 무가당과가

당 커피를 구분하여 건강이나식생활 관련 요인에 대해 분석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8기 국
민건강영양조사(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음료류
섭취빈도 조사 자료를활용하여 젊은 성인의커피 섭취와관

련된 건강행태 및 식생활 요인이 무가당 커피와 가당 커피

섭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분

석하고 이를 통해 무가당 커피와 가당 커피 섭취 습관의 차

이를 규명하며, 향후 건강한 커피 섭취 지침 마련에 기초자
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19∼2021년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에서 처음
으로 도입된 음료류 섭취빈도 조사는 식생활 조사 항목 중

하나로 최근 1년 동안의음료류평균섭취빈도를만 6∼29세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소 음료 섭취량
과 음료 중 커피 섭취량이 높은 젊은 성인 남녀의 커피 섭취

습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음료류섭취빈도조사 중가장최근

조사 자료인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였다. 대상
자는음료류 섭취빈도 조사에 참여한 만 19세이상∼29세 이
하의 성인 남녀 527명(남성 254명, 여성 273명)을 분석 대상
으로 하였다.

2. 일반적 사항 및 건강․식생활 요인 조사
본 연구대상자의 평소 커피 섭취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강 및 식생활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민건강영양조

사 자료 중 건강검진 조사 2개 항목, 건강설문 조사 6개 항
목, 식생활 조사 6개 항목에 따른 무가당 커피와 가당 커피
의 섭취빈도를 각각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남성과 여성
으로 구분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건강검진 조사 항목에서 신장(m2)과 체중(kg)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를 구하였다. 체질량지수
는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기준(Seo MH 등 2018)에 따라
체질량지수가 18.5 미만이면 ‘저체중’, 18.5≤BMI≤22.9이면
‘정상’, 23≤BMI≤24.9이면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으
로 나누었고, 이 중 BMI가 23 이상인 과체중과 비만을 묶어
서 ‘과체중비만’으로 재분류하였다. 건강설문조사 중 비만
및 체중조절(주관적 체형에 대한 인식 정도, 체중조절 노력
유무), 음주(최근 1년간 음주 유무)와 흡연(현재 흡연 유무), 
신체활동 실천(일주일에 신체활동 중강도 2시간 30분 또는
고강도 1시간 15분 이상 실천 여부), 주관적 건강(자신이 인
식하는 건강상태) 조사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식생활 조사
중 아침식사 섭취빈도, 채소류 섭취빈도, 과일류 섭취빈도, 
영양교육 경험 유무, 영양표시(영양표시 인지 여부, 영양표
시 사용 여부) 조사 항목을 분석하였다. 무가당과 가당 커피
의섭취빈도는 ‘주 1회 미만’, ‘주 1회’, ‘주 2∼4회’, ‘주 5∼6
회’, ‘1일 1잔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Statistics(ver.27.0, IBM, Armonk, 

NY, USA)로 복합표본설계 자료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항목에 따라 복합표본 빈도분석, 복합표본 기술 통계,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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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평균
연령, 평균 신장, 평균 체중, 평균 체질량 지수)은 남성과 여
성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들은 체형에 대
한 관심도와 생활습관, 식습관 등에서 성인 남녀 간의 차이
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연령층으로 판단되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각 요인(체질량지수, 주관적 체형에 대한 인식 정
도, 체중조절 노력 유무, 음주 유무, 흡연 유무, 신체활동 실
천율, 주관적 건강상태, 아침식사 빈도, 채소류 섭취빈도, 과
일류 섭취빈도, 영양교육 경험 유무, 영양표시 인지 여부, 영
양표시 사용 여부)에 따른 커피(무가당, 가당) 섭취빈도의 차
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므로 각 요인별로 남성과 여성의 무

가당과 가당 커피 각각의 빈도와 가중빈도 백분율을 제시하

고 복합표본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
은 p<0.05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사항
본 조사대상자의 성별에따른 일반적 사항은 Table 1과같

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48.2%(254명), 여성이 51.8%(273명)
이었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남성 24.6세, 여성 24.2세이다. 
신장과 체중으로 계산한 체질량지수(BMI)는 남성의 경우

‘과체중비만’이 64.9%, ‘정상’이 29.1%, ‘저체중’이 6.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체중비만’ 비율이 대상자의 50% 이
상을 차지하였다. 여성의 경우 ‘정상’이 56.5%, ‘과체중비만’
이 28.0%, ‘저체중’이 15.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과는
달리 ‘정상’ 비율이 대상자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체질량지수(BMI) 평균은 23.3±0.2 kg/m2으로 과체

중이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광주지역 20∼30대 성
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Kim NI & Jung BM 2025)에서

남성의 50% 이상이 ‘과체중비만’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
슷한 결과를 보였다. 충북지역 20대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Yeon JY 2025)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남성의 체질
량지수(BMI)는 23.6 kg/m2으로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지역 20대 연구(Jang BM & Lee JH 2019)에서도 남성의
체질량지수(BMI)가 24.9 kg/m2으로 과체중으로 조사되었다.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3)에서 만 19세 이상∼29세 이하의 연
령에서 비만 발생률이 남성 43.9%, 여성 22.1%로 2019년도
대비 6.6%, 5.6%로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
성의 비만 발생률이 더 높았다.

2. 건강 요인에 따른 커피 섭취 습관

1) 체질량지수(BMI), 주관적 체형인지 수준, 체중조절
노력에 따른 무가당 커피 섭취 습관

본 조사대상자의 체질량지수(BMI), 주관적 체형인지 수준
과 체중조절 노력에 따른 무가당 커피 섭취 습관은 Table 2
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무가당 커
피섭취를 살펴보면 ‘1일 1잔 이상’ 섭취하는 남성은 ‘과체중
비만’군에서 20.2%로 높은 섭취율을 보였고, 여성에서도 ‘과
체중비만’군에서 24.9%로 남성과 같이 높은 섭취 경향을 보
였다. 그러나 체질량지수에 따른 무가당 커피 섭취빈도의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조사대상자 스스로 본인의 체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주

관적체형인지수준과체중조절노력에따른무가당커피섭

취 습관에서 스스로 ‘비만인 편’으로 인식하는 그룹은 전체
대상자 중 남성은 120명(47.2%), 여성은 115명(42.1%)으로
나타났으며여성의경우유의한차이를보였다(p<0.05). 매일
1잔 이상 무가당 커피를 섭취하는 젊은 여성의 경우 스스로

Variables Male Female Total

Age (yr) 24.6±0.21) 24.2±0.2 24.4±0.2

Height (cm) 175.4±0.4 161.9±0.4 168.9±0.4

Weight (kg) 75.5±1.0 57.6±0.7 66.9±0.7

Body mass index (BMI) (kg/m2) 24.5±0.3 21.9±0.3 23.3±0.2

Underweight 15(6.0)2) 42(15.5) 57(10.9)

Normal weight 73(29.1) 153(56.5) 226(43.3)

Overweight & Obese 163(64.9) 76(28.0) 239(45.8)
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2) 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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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하다고생각하는여성이 23.3%로나타나, 마른편이라고
생각하는 여성 6.2%보다 현저히 높은 섭취율을 보였다.
체중조절 노력에 따른 무가당 커피 섭취 습관을 보면 체

중을 조절하기 위해 시도한 그룹은 전체 대상자 중 남성은

170명(66.9%), 여성은 190명(69.6%)이었으며, 체중조절 노력
을 시도한 여성은 ‘주 1회’∼‘1일 1잔 이상’까지의 섭취빈도
에서 체중조절 노력을 시도하지 않는 여성보다 높은 섭취율

을 보였으며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5). 반면, 남성
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
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체형에 대한 남녀의 관심
도 차이가 음료 섭취 습관에도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내는것

으로 사료된다. 전북지역 20대 연구(Jang BM & Lee JH 
2019)에서는 남성 74.5%, 여성 59.4%로모두커피를 다른 음
료보다도 가장 자주 섭취한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남성이 여

성보다 더 자주 섭취하였으며, 섭취 습관은 ‘1일 1∼2회

(52.1%)’가 가장 많았다. 서울, 경기지역 20대 연구(Jang JS 
등 2016)에서도 연구대상자의 94%가 하루 평균 1잔 이상 커
피를 섭취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섭취 습관이 조사되었다.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에서도 만 19세 이상∼29세
이하가 자주섭취하는음료로무가당커피, 탄산음료, 가당커
피, 스포츠음료로 조사(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3)되었으나, 본연구에서는거의섭취를하지않은
‘주 1회미만’의 섭취자를제외하고 무가당 커피섭취습관을
살펴보면, ‘주 2∼4회’가 가장많아 다소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보였다. Park JO(2018)와 Kim HS 등(2024)의 연구에서 체중
조절에 대한 관심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관심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Yoo SY & Shim 
YS(2016) 연구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본인의 체중이 높다
고 지각하여 체중감소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본 연
구 여성은 체중에 대한 관심이 높아 스스로 살이 쪘다고 인

Unsweetened coffee <1 time/week 1 time/week 2-4 
times/week

5~6 
times/week

≥1 
times/day Total 

(p-value)

Body mass 
index

Male

Underweight 7(42.1)1) 2(13.5) 3(24.2) 1(7.7) 2(12.5) 15(100)

8.413
(0.391)

Normal weight 33(47.7) 6(8.5) 15(20.3) 8(10.6) 11(12.9) 73(100)

Overweight
& obese 50(30.4) 13(8.3) 43(25.3) 24(15.8) 33(20.2) 163(100)

Female

Underweight 20(45) 8(21.4) 7(16.3) 5(10.7) 2(6.7) 42(100)

13.702
(0.225)

Normal weight 54(31.5) 21(13.9) 30(22.9) 19(12.5) 29(19.2) 153(100)

Overweight
& obese 30(39.5) 4(6) 16(18.8) 8(10.8) 18(24.9) 76(100)

Subjective 
body shape 
recognition

Male

Slim 22(44.2) 6(12.6) 9(18.5) 4(10.2) 9(14.6) 50(100)
7.545

(0.554)Normal 31(37.1) 4(3.5) 23(27.4) 12(14.9) 14(17) 84(100)

Obese 38(31.5) 11(10.3) 31(25.1) 17(14.2) 23(18.8) 120(100)

Female

Slim 16(38.3) 9(28.7) 7(16.7) 4(10.1) 3(6.2) 39(100)
18.363
(0.038)*Normal 49(38.3) 16(13.8) 20(17.9) 14(12) 20(18) 119(100)

Obese 40(32.9) 8(6.5) 26(23.9) 15(13.4) 26(23.3) 115(100)

Weight 
control 
effort

Male
Yes 60(35.4) 14(9.1) 43(24.8) 25(11.5) 28(16) 170(100) 1.243

(0.879)No 31(36.9) 7(7.3) 20(24.2) 8(7.2) 18(20.2) 84(100)

Female
Yes 60(29.6) 27(14.3) 38(21.9) 25(13.2) 40(21) 190(100) 12.863

(0.038)*
No 45(52.7) 6(8.2) 15(16.6) 8(10.1) 9(12.5) 83(100)

Values analyzed by the complex survey cross-tabulation.
1) N(%).
* p<0.05.

Table 2. Average intake frequency of unsweetened coffee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subjective body shape perception, and 
weight control efforts in young adult men an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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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여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체중조절을 시도하며 무가

당 커피 섭취 습관을 보였다. 반면 제주지역 대학생 연구
(Hyun DH 2020)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집단이
무가당 커피의 섭취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무가당커피를 더많이섭취한다고하여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충청지역 성인 여성 연구(Seong GY & Pae 
MK 2022)에서 체중조절의 경험이 68.6%가 있었으며, 체중
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음료로 커피가 아닌

저지방 우유 및두유 55.1%, 녹차나 마테차 등의 다이어트차
를 44.7%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체질량지수(BMI), 주관적 체형인지 수준, 체중조절
노력에 따른 가당 커피 섭취 습관

본 조사대상자의 체질량지수(BMI), 주관적 체형인지 수준
과 체중조절 노력에 따른 가당 커피 섭취 습관은 Table 3과
같다. 무가당커피와달리가당커피에서는남녀모두에서체

질량지수(BMI), 주관적 체형인지수준과 체중조절노력에 따
른 섭취빈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0대 싱글남녀 연구
(Sohn IN 2019)에서건강한식생활을중시하는 ‘건강추구형’ 
대상자들은하루에 1회정도커피를마시며 주로베리에이션
(variation) 커피류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결과
와다소차이를보였다. 2007∼2009년한국인의커피섭취실
태 연구(Shin JW 등 2016)에서 대부분의 대상자가 자판기커
피(밀크커피)와 커피믹스를 이용한다고 조사되어 인스턴트

커피의 섭취율이 높았다. 인천지역 대학생 연구(Lee YJ 등
2013)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카라멜 시럽이 들어간 단 커피
중카라멜마끼아또를가장선호한다고응답하였다. 미국인의
커피 소비 연구(Rehm CD 등 2020)에서는 커피 섭취자가 비
섭취자에 비해 탄수화물이 현저히 적고 설탕이 덜 첨가된 식

단을이용하였고 20대의 59% 이상이집에서준비하고소비하
기 위해 커피를 식료품점에서 구입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sweetened coffee <1 
time/week 1 time/week 2-4 

times/week
5~6 

times/week
≥1 

times/day Total 

(p-value)

Body mass 
index

Male

Underweight 11(79.1)1) 1(6.7) 1(5.1) -(-) 2(9.1) 15(100)

8.574
(0.233)

Normal weight 50(71.9) 10(11.9) 8(9.3) 1(0.8) 4(6.1) 73(100)

Overweight & 
obese 108(64.8) 25(16.7) 23(14.8) 4(1.8) 3(1.9) 163(100)

Female

Underweight 29(62.8) 7(19.2) 4(11.6) 1(3.7) 1(2.8) 42(100)

15.882
(0.106)

Normal weight 115(74.2) 20(14.9) 15(9.2) 2(0.9) 1(0.7) 153(100)

Overweight & 
obese 55(71.7) 8(9.3) 8(10.5) -(-) 5(8.5) 76(100)

Subjective 
body shape 
recognition

Male

Slim 34(71.7) 7(13.2) 5(9.4) 1(1.1) 3(4.6) 50(100)
1.575

(0.976)Normal 55(64.8) 13(16.6) 12(13) 1(1) 3(4.7) 84(100)

Obese 81(66.8) 17(14.7) 15(13.3) 3(1.8) 4(3.3) 120(100)

Female

Slim 28(63.6) 6(21.3) 3(7.8) 1(4.2) 1(3.2) 39(100)
9.949

(0.396)Normal 86(69.1) 14(14) 15(13) 2(1.2) 2(2.6) 119(100)

Obese 87(77) 15(11.3) 9(7.7) -(-) 4(4) 115(100)

Weight 
control effort

Male
Yes 121(70.3) 24(15.1) 18(11.1) 3(1.2) 4(2.3) 170(100) 5.428

(0.261)No 49(60.7) 13(15) 14(15.1) 2(1.7) 6(7.5) 84(100)

Female
Yes 142(73.2) 26(14.9) 15(8.2) 2(0.7) 5(3) 190(100) 4.217

(0.452)No 59(68.2) 9(11) 12(14.5) 1(2.2) 2(4.2) 83(100)

Values analyzed by the complex survey cross-tabulation.
1) N(%).

Table 3. Average intake frequency of sweetened coffee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subjective body shape 
perception, and weight control efforts in young adult men an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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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 흡연, 주관적 건강수준, 신체활동 실천도에
따른 무가당 커피 섭취 습관

본 조사대상자의 음주, 흡연, 주관적 건강수준, 신체활동
실천도에 따른 무가당 커피 섭취 습관은 Table 4와 같다. 음
주 유무에 따른 무가당커피섭취빈도는음주를 하는남성의

경우 거의 커피를 섭취하지 않는 군을 제외하고 ‘주 2∼4회’ 
섭취자가 25.6%로 가장 높았으며 음주를 하지 않는 남성에
비해 음주를하는남성에서 무가당커피섭취율이 높은 경향

을 보였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공주시 대학생
연구(Kim SH 2017)에서 커피 섭취 수준이 높을수록 음주도
많이 한다고 조사되었다. Kim MG & Kim SD(2020)의 연구
결과 음주자 1.81잔, 비음주자 1.66잔으로 비음주자보다 음
주자의 커피 섭취량이 더 많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Conway TL 등 1981)에 따르면 커
피 섭취는 음주와의 연관성은 없었으며 흡연과의 연관성을

보였다고 하였다.
흡연유무에따른무가당커피섭취습관에서흡연을하는

남성의 경우 거의 커피를 섭취하지 않는 군을 제외하고 ‘주
2∼4회’ 섭취자가 36.1%로 가장 높았으며 흡연을 하는 남성
이흡연을하지않는남성에비해무가당커피섭취율이높은

경향을보였으며유의적인차이가나타났다(p<0.01). 커피섭
취와 흡연과의 연구(Paul O 등 1968; Kim HK 등 2007)에서 
강한 상관성을 가지기에 흡연자들의 커피 섭취율이 높은 것

으로조사되었으며, Kim MG & Kim SD(2020)의연구에서도
하루 평균 커피 섭취량은 흡연자 2.33잔, 비흡연자 1.61잔으
로비흡연자보다 흡연자의커피섭취량이더많아본연구결

과와 유사하였다. 치주질환과 커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Kim MG & Kim SD 2020)에서흡연자이면서치주질환자는
커피의 섭취가 많았고, 비흡연자는 커피를 많이 섭취할수록

Unsweetened coffee <1 
time/week 1 time/week 2-4 

times/week
5~6 

times/week
≥1 

times/day Total 

(p-value)

Alcohol 
consumption

Male
Yes 51(27.8)1) 13(8.1) 45(25.6) 27(14.8) 39(21.8) 175(100) 19.615

(0.002)**
No 40(52.8) 8(9.3) 18(22.4) 6(16.7) 7(8.2) 79(100)

Female
Yes 44(28.3) 23(15.4) 35(23.9) 23(13.1) 29(19.3) 154(100) 11.085

(0.098)No 61(46.6) 10(8.7) 18(15.6) 10(11.3) 20(17.8) 119(100)

Smoking

Male
Yes 19(21.2) 4(5.9) 28(36.1) 8(13.1) 22(25.6) 81(100) 20.203

(0.002)**
No 72(43) 17(9.8) 35(19) 25(11.2) 24(13.4) 173(100)

Female
Yes 12(48.9) 2(6.1) 5(25.2) 1(2) 4(17.8) 24(100) 5.617

(0.254)No 93(34.4) 31(13.4) 48(19.9) 32(13.5) 45(18.8) 249(100)

Subjective 
health status

Male

Healthy 45(39.6) 11(8.1) 31(23) 14(15.6) 20(16) 121(100)
4.627

(0.837)Moderate 37(31.3) 9(9.2) 26(25.2) 18(7.1) 23(18.7) 113(100)

Unhealthy 7(46.1) 20(-) 5(34.1) 1(15.6) 1(12.6) 14(100)

Female

Healthy 39(26.6) 19(16) 28(24.4) 16(14.7) 20(18.3) 122(100)
21.430

(0.007)**Moderate 42(36.1) 11(11.1) 20(18.9) 12(10.8) 25(23.2) 110(100)

Unhealthy 21(65.5) 2(4.3) 5(14.1) 5(11) 3(5.1) 36(100)

Physical 
activity 
practice

Male
Yes 55(33.7) 15(9.3) 44(26.5) 22(7.1) 30(17.3) 166(100) 1.990

(0.748)No 33(39.7) 5(6.3) 18(21.6) 11(13.2) 14(16.8) 81(100)

Female
Yes 45(29.1) 13(9.5) 30(22) 20(14.2) 34(25.1) 142(100) 13.370

(0.025)*
No 57(43) 19(16) 22(18.8) 13(10.8) 14(11.4) 125(100)

Values analyzed by the complex survey cross-tabulation.
1) N(%).
* p<0.05, ** p<0.01.

Table 4. Average intake frequency of unsweetened coffee according to health-related  habits in young adult men an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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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이 많았으며, 비흡연자 중 커피 섭취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 비해 0.992배 치주질환 유병률이 높았다.
주관적 건강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평소 본인의 건강은

어떻다고생각하는지에 대한물음에 남성 121명, 여성 122명
은 자신의 건강이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여성의
무가당 커피 섭취 습관에서 스스로 건강이 ‘나쁜 편’이라고
인식한 여성보다 ‘좋은 편’이라고 인식한 여성에서 무가당
커피의 섭취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p<0.01). 이는 본인의 건강을 염려하여 무가당 커
피섭취습관을가지고있다고볼 수있으며, 20대여성의 경
우 중년층과달리건강염려보다는체형및 외모에 대한 관심

이 더 높은 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서 스스로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여성이 말랐다고 생

각하는 사람보다 무가당 커피 섭취빈도가 높았던 것과도 관

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본인의 건강수준에 따른 커피 섭

취의영향에 대한 조사가없기에추후구체적 연구가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신체활동 실천도에서 남성 166명, 여성 142명이 신체활동

을 실천하고 있으며, 여성의 무가당 커피 섭취 습관에서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고(p<0.05), 거의 섭취를 하지 않은 ‘주 1
회 미만’의 섭취자를 제외하고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여성에
서 무가당 커피의 섭취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Kim 
MG & Kim SD(2020)의 연구에서 고강도 신체활동에서는
커피섭취량의차이가 없었으나중등도 신체활동시 커피 섭

취량이 더 많다고 하였다.

4) 음주, 흡연, 주관적 건강수준, 신체활동 실천도에
따른 가당 커피 섭취 습관

본 조사대상자의 음주, 흡연, 주관적 건강수준, 신체활동
실천도에 따른 가당 커피 섭취 습관은 Table 5와 같다. 음주

Sweetened coffee <1 
time/week 1 time/week 2-4 

times/week
5~6 

times/week
≥1 

times/day Total 

(p-value)

Alcohol 
consumption

Male
Yes 121(69.7)1) 22(13.7) 23(12.1) 4(1.8) 5(2.7) 175(100) 3.916

(0.294)No 49(61.7) 15(17.7) 9(13.1) 1(0.7) 5(6.7) 79(100)

Female
Yes 114(71.6) 23(16.7) 13(8.2) 2(1.5) 2(2) 154(100) 6.031

(0.248)No 87(72.3) 12(9.7) 14(12.3) 1(0.5) 5(5.2) 119(100)

Smoking

Male
Yes 51(62.2) 14(18.5) 10(12.8) 3(2.4) 3(4.2) 81(100) 2.346

(0.667)No 119(69.5) 23(13.4) 22(12.3) 2(0.9) 7(3.9) 173(100)

Female
Yes 18(69) 4(18.2) -(-) -(-) 2(12.8) 24(100) 12.358

(0.049)*
No 183(72.2) 31(13.3) 27(11) 3(1.2) 5(2.2) 249(100)

Subjective 
health status

Male

Healthy 78(64) 19(17.1) 20(16.3) 2(1.2) 2(1.5) 121(100)
7.507

(0.463)Moderate 79(70.8) 14(11.9) 11(10.3) 3(1.9) 6(5.1) 113(100)

Unhealthy 9(65) 3(23) 1(4.8) -(-) 1(7.1) 14(100)

Female

Healthy 88(73) 17(14) 16(12.5) 1(0.5) -(-) 122(100)
28.877

(0.003)**Moderate 85(75) 12(13.4) 8(6.6) 2(2.1) 3(2.8) 110(100)

Unhealthy 25(61) 5(13.5) 2(8) -(-) 4(17.5) 36(100)

Physical 
activity 
practice

Male
Yes 115(69.9) 22(13.8) 21(12) 3(1.2) 5(3) 166(100) 1.646

(0.811)No 50(62.3) 14(17) 11(14.2) 2(1.8) 4(4.6) 81(100)

Female
Yes 106(71.9) 23(18.8) 10(6.2) 2(1.7) 1(1.4) 142(100) 14.828

(0.022)*
No 92(73.4) 10(7.1) 16(13.4) 1(0.5) 6(5.7) 125(100)

Values analyzed by the complex survey cross-tabulation.
1) N(%).
* p<0.05, ** p<0.01.

Table 5. Average intake frequency of sweetened coffee according to health-related  habits in young adult men an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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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에 있어 무가당 커피 섭취 습관과는 달리 남성과 여성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흡연 유무에 따른 가당 커피 섭취 습관은 여성에서 거의

섭취를 하지 않은 ‘주 1회 미만’의 섭취자를 제외하고 흡연
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섭취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

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원주지역 대학생 연구
(Lee SL & Lee SH 2015)에서 여성 흡연자 중 42.2%가 가장
선호하는 음료는 커피라고 응답하였으며 남성 흡연자 중

55.5%는 탄산음료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인
(Lone A 등 2023)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흡연자가 비흡연자
보다 커피 섭취량이 더 높으며 이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 유

형은 드립커피, 아이스커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
서는 흡연자가 커피를 더 많이 마신다는 연구(Mahoney CR 
등 2019; Choi JK 2020)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흡연은
카페인 대사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Carrillo JA & 
Benítez J 1994) 흡연자는비슷한 효과를유지하기위하여 비
흡연자보다 카페인이 든 커피 섭취를 더 자주 이용한다. 그
러나 무가당커피와 가당 커피섭취에 따른 차이를발견하지

못하기에 추후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관적 건강수준에 따른 가당 커피 섭취 습관은 여성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거의 섭취를 하지 않은 ‘주
1회 미만’의 섭취자를 제외하고 자신의 건강이 ‘좋은 편’이
라 응답한 여성에서 가당 커피섭취율이높은경향을나타냈

으며 ‘1일 1잔이상’ 섭취유형에서보면 자신의 건강이 ‘좋은
편’이라 응답한 여성은 커피 섭취를 하지 않고, ‘나쁜 편’이
라 응답한 여성의 커피 섭취가 17.5%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2030 성인의 연구(Kim NI & Jung BM 2024)에서 당류저감
음료 선택 시 당류저감 라벨은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음료

선택에는 영향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커피 구
매 장소 및 형태에 따라서 무가당과 가당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폴란드인의 커피 소비 연구

(Czarniecka-Skubina E 등 2021)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은 향이첨가된 커피와커피에우유나 설탕을넣어서단맛을

낸 음료를 더 자주 섭취하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주 1회 미
만’으로 드물게 커피를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미
국인의 커피 소비 연구(Rehm CD 등 2020)에서 20대 성인
중 38.9%가 커피를 마시며 평균 섭취량은 하루 164 g이고, 
70대이상 섭취량의절반수준이며소득이 높을수록커피 소
비가 높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커피 섭취 습관에 따른 사회
경제활동과의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사우디아라비아인의 커피 소비 연구(Lone A 등 2023)에
서 20대 (71.95%)가 다른 연령의 3배 이상 커피 섭취를 많이
하였으며, 여성의 섭취 동기는 건강 강화 효과라고 응답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결과를 보였으나무가당과가당 커피의선

택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신체활동에 따른 가당 커피 섭취 습관은 여성에서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고(p<0.05),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여성에서

가당 커피 섭취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건강을 염
려하여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여성은 당류 섭취에 영향을 주

는 가당 커피보다 무가당 커피를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iggins S 등(2016)의 연구에서 운동 전 커피 섭취는
지구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유사 연구인

Demura S 등(2007)의 연구에서도 지구력 운동 전 카페인이
든 커피 섭취는 심리적 반응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보고하였다.

3. 식생활 요인에 따른 커피 섭취 습관

1) 아침식사빈도, 채소류섭취빈도, 과일류섭취빈도에
따른 무가당 커피 섭취 습관

본 조사대상자의 아침식사 빈도, 채소류 섭취빈도, 과일류
섭취빈도에 따른 무가당 커피 섭취 습관은 Table 6과 같다. 
거의아침식사를하지 않는 남성 86명에서무가당커피 섭취
습관은 ‘주 2∼4회’가 34.3%로 가장 높은 섭취율을 보였다. 
반면 주당 5일 이상 아침식사를 하는 여성 65명에서 무가당
커피 섭취 습관은 ‘주 2∼4회’가 29.3%로 가장 높은 섭취율
을나타내어 남성과여성의아침식사에 따른 무가당 커피 섭

취 습관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남성(p<0.05)과 여
성(p<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에서 20대의 아침식사 결식율은 57.2%로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3), 이들은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식하고 있

기에 간편하게 섭취하며 영양적인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젊은 성인들에 맞는 교육이 요구된다(Kim KH 2003; Park 
MS & Kim SA 2005). Kim SH(2017)의 연구결과 하루의 커
피 섭취 수준과 아침식사 일수는 차이가 없었다고 응답하여

본 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채소류 섭취빈도에 따른 무가당 커피 섭취 습관은 남성과

여성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성의 채소류
섭취는 ‘1일 1회 이상’ 섭취자가 247명으로 전체 남성 대상
자의 97.2%가 채소류를 매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Kim SH(2017)의 연구에서는 채소류를 ‘1일 1회 이상’ 섭
취자가 20.3%로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게 채소 섭취가 낮았
으며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은 군에서 채소의 섭취 횟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본 연구와 유사하게 커피의
섭취 습관이 채소 섭취와 관계가 없다는 연구(Yeon JY 등
2009) 결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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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 섭취빈도에 따른 무가당 커피 섭취 습관은 과일류

섭취를 거의 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 무가당 커피 섭취율은

거의 마시지 않는 군을 제외하고 ‘주 2∼4회’ 섭취자가 27%
로 가장 높은 섭취율을 보였으며, 과일류 섭취를 매일 하는
남성의 경우 17.8%가 무가당 커피를 ‘1일 1잔 이상’ 섭취하
고 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과일류를 거의 섭
취하지 않는 남성이 123명으로 전체 남성의 48.4%로 나타나
채소류와 다른 경향을 보였으며, 과일을 ‘주 2∼4회’ 섭취하
는 남성은 74명으로 나타났다. Kim SH(2017)의 연구에서 과
일 섭취는 ‘주 1∼2회 이하’ 섭취자가 68.7%, ‘주 5∼7회 이
상’ 섭취자가 7.0%로 낮았으며, 1일 커피 섭취 습관에 대한

차이는 없어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20대 초반
대상 건강 신념 모델(HBM)을 기반으로 한 연구(Rodrigues 
RP 등 2019)에서 성인 생활 전환에 중요한 동반자이며 현대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어 다른 어떠한 음료

보다 더 독특하고 강력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2) 아침식사빈도, 채소류섭취빈도, 과일류섭취빈도에
따른 가당 커피 섭취 습관

본 조사대상자의 아침식사 빈도, 채소류 섭취빈도, 과일류
섭취빈도에 따른 가당 커피 섭취 습관은 Table 7과 같다. 아
침식사 빈도, 채소류 섭취빈도에 따른 가당 커피 섭취 습관

unsweetened coffee <1 
time/week

1 
time/week

2-4 
times/week

5~6 
times/week

≥1 
times/day Total 

(p-value)

Breakfast 
consumption

Male

≥5 times/week 35(51.9)1) 6(9.2) 11(16.6) 5(17.2) 11(15.2) 68(100)
20.293
(0.024)*≥1 times/week 30(31.7) 12(12.3) 24(22) 16(14.9) 18(16.9) 100(100)

Rarely eat 26(27.6) 3(3.5) 28(34.3) 12(13.8) 17(19.8) 86(100)

Female

≥5 times/week 19(27.7) 5(9.5) 19(29.3) 7(9.1) 15(24.3) 65(100)
26.777

(0.006)**≥1 times/week 34(28.8) 10(8.2) 19(21.6) 16(17) 24(24.4) 103(100)

Rarely eat 52(47.6) 18(19.5) 15(14.8) 10(9.1) 10(9) 105(100)

Vegetable 
intake

Male

≥1 times/day 89(35.8) 19(8.1) 61(24.4) 32(13.2) 46(17.9) 247(100)

5.759
(0.756)

5–6 times/week 1(30.4) 1(18.1) 2(38.3) 1(-) -(-) 5(100)

2-4 times/week -(-) -(-) -(-) -(-) -(-) -(-)

Once a week or less 1(63.6) 1(36.4) -(-) -(-) -(-) 2(100)

Female

≥1 times/day 100(35) 33(12.9) 51(20.4) 33(12.6) 49(19.1) 266(100)

5.953
(0.644)

5–6 times/week 1(55.9) -(-) 1(44.1) -(-) -(-) 2(100)

2-4 times/week 3(74.2) -(-) 1(25.8) -(-) -(-) 4(100)

Once a week or less 1(100) -(-) -(-) -(-) -(-) 1(100)

Fruit intake

Male

≥1 times/day 22(51.1) 3(10.3) 6(12.2) 4(8.6) 8(17.8) 43(100)

31.859
(0.003)**

5–6 times/week 4(20.1) 4(40.5) 3(18.7) 1(5.1) 2(15.5) 14(100)

2-4 times/week 19(27.3) 4(4.5) 21(28.7) 16(23.6) 14(16) 74(100)

Once a week or less 46(37.2) 10(7.7) 33(27) 12(9.7) 22(18.3) 123(100)

Female

≥1 times/day 20(26.5) 10(18) 13(23.4) 5(11.7) 12(20.4) 60(100)

7.968
(0.85)

5–6 times/week 7(42.7) 1(4.3) 3(16.2) 2(14.1) 4(22.6) 17(100)

2-4 times/week 34(37.2) 9(8.2) 20(23.9) 10(11.7) 15(19) 88(100)

Once a week or less 44(38.7) 13(14.6) 17(16.8) 16(13) 18(17) 108(100)

Values analyzed by the complex survey cross-tabulation.
1) N(%).
* p<0.05, ** p<0.01.

Table 6. Average intake frequency of unsweetened coffee according to dietary habits in young adult men an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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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과일류 섭취빈도
에 따른 가당 커피 섭취 습관은 남성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0.05), 과일을 ‘주 5∼6회’ 섭취자가 다른 군에
비해 가당 커피 섭취율이 높았다. 호주 젊은 성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Ducan A 등 2022)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과일
향 또는 꽃향이 나는 차나 커피를 즐겨 마시며 20대 초반이
후반에 비해 섭취량이 더 높았다. 브라질 중년층 대상 커피
소비 연구(Yarmolinsky J 등 2015)에서 습관적인 커피 섭취
의 형태로 하루에 두 번 이상 커피를 마시는 중년 및 노년은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이 낮았으며, 일반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를마신다고응답한참가자와설탕및 인공 감미료를첨

가한가당커피와 무가당커피를마신다고응답한대상자 간

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3) 영양교육 경험, 영양표시 인지, 영양표시 사용에
따른 무가당 커피 섭취 습관

본 조사대상자의 영양교육 경험, 영양표시 인지, 영양표시
사용에 따른 무가당 커피 섭취 습관은 Table 8과 같다. 영양
교육의 경험 유무와영양표시 사용 유무에대한무가당커피

섭취 습관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
이 없는 남성 247명, 여성 264명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대다
수가 영양교육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weetened coffee <1 
time/week

1 
time/week

2-4 
times/week

5~6 
times/week

≥1 
times/day Total 

(p-value)

Breakfast 
consumption

Male

≥5 times/week 49(71.3)1) 9(14) 5(7.8) 2(1.9) 3(4.9) 68(100)
6.453

(0.582)≥1 times/week 62(62.9) 16(16) 18(18) 1(0.8) 3(2.3) 100(100)

Rarely eat 59(68.6) 12(14.7) 9(9.7) 2(1.7) 4(5.3) 86(100)

Female

≥5 times/week 40(62.5) 13(20.3) 9(11.6) 1(1.3) 2(4.3) 65(100)
7.651

(0.547)≥1 times/week 83(77.4) 8(10) 8(6.9) 1(1.4) 3(4.3) 103(100)

Rarely eat 78(71.4) 14(14.2) 10(12.1) 1(0.6) 2(1.7) 105(100)

Vegetable 
intake

Male

≥1 times/day 164(66.8) 37(15.5) 31(12.1) 5(1.4) 10(4.1) 247(100)

3.795
(0.736)

5–6 times/week 4(69.6) -(-) 1(30.4) -(-) -(-) 5(100)

2-4 times/week -(-) -(-) -(-) -(-) -(-) -(-)

Once a week or less 2(100) -(-) -(-) -(-) -(-) 2(100)

Female

≥1 times/day 198(72.4) 34(13.8) 24(9.3) 3(1.1) 7(3.4) 266(100)

8.39
(0.452)

5–6 times/week 1(55.9) -(-) 1(44.1) -(-) -(-) 2(100)

2-4 times/week 1(25.8) 1(25.8) 2(48.4) -(-) -(-) 4(100)

Once a week or less 1(100) -(-) -(-) -(-) -(-) 1(100)

Fruit intake

Male

≥1 times/day 37(84.2) 1(2.6) 3(7.2) -(-) 2(6) 43(100)

26.569
(0.016)*

5–6 times/week 4(26) 4(37.3) 4(20.4) 1(8.1) 1(8.3) 14(100)

2-4 times/week 55(72.4) 10(14.3) 9(13.2) -(-) -(-) 74(100)

Once a week or less 74(60.7) 22(18.3) 16(13.2) 4(2.3) 7(5.6) 123(100)

Female

≥1 times/day 45(72.4) 9(18) 3(4.1) -(-) 3(5.5) 60(100)

9.875
(0.712)

5–6 times/week 13(75.4) 1(5.2) 3(19.4) -(-) -(-) 17(100)

2-4 times/week 66(74.2) 11(12.9) 9(10.6) 1(0.9) 1(1.4) 88(100)

Once a week or less 77(69.2) 14(13.7) 12(11) 2(2) 3(4.2) 108(100)

Values analyzed by the complex survey cross-tabulation.
1) N(%).
* p<0.05.

Table 7. Average intake frequency of sweetened coffee according to dietary habits in young adult men an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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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 인지 여부에 있어서 여성의 경우 무가당 커피

섭취빈도와 유의한 관련이 나타났으며(p<0.01) 영양표시 인
지를 하고 있는 여성에서 무가당 커피의 섭취 습관은 높은

빈도를 보였다. Hyun DH(2020)의 연구에서 커피전문점 방
문 시영양표시 항목에서 열량다음으로당류를 관심있게보

고 있으나, 실제 커피 선택 시 당류에 대한 영양표시를 확인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Lim YH & Kim SH(2012)의 연
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량이 낮은 커피를 고르며, 
커피와함께섭취할 간식 선택에서도 여성이남성에비해열

량이 낮은 것을 선택한다고 조사되어 여성의 영양표시 인지

정도에 따라 열량과 당류 섭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커피전문점에서는 판
매 음료의 영양표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당류를 줄이기

위한 저감화 노력에 동참하고 소비자가 바람직한 음료를 선

택할 수 있게 영양표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영양교육 경험, 영양표시 인지, 영양표시 사용에
따른 가당 커피 섭취 습관

본 조사대상자의 영양교육 경험, 영양표시 인지, 영양표시
사용에 따른 가당 커피 섭취 습관은 Table 9와 같다. 영양교
육의 경험 유무 및 영양표시 사용 유무는 가당 커피 섭취 습

관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Kim SH(2017)의 연구에서
는대학생의 커피 음료 선택 시고려사항으로 무설탕이나 무

지방보다 맛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그 다음으로 가격이

라고 하였다. 20, 3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Seo BR & 
Lee SY 2023)에서는 남성의 경우 맛 65.0%, 가격 18.4%이고
여성의 경우 맛 83.7%, 건강과 영양 8.6%의 순으로 조사되
어 남성과 여성 모두 맛이 주된 고려사항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커피 및 음료 선택에 있어 맛을 추구하기 보다는 올바

른 당류 및 카페인 섭취에 대한 이론적 지식 전달과 함께 실

제 음료 구매 시 적용하여 선택할 수 있게 영양교육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영양표시 인지 여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가당 커피

섭취빈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남성 245명, 여
성 263명은 영양표시를 인지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영양
표시를 인지하지 못하는 남성보다 가당 커피의 섭취가더 높

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여성도 남성과 같은 경향을 보였으
며 이러한 결과는 Hyun DH(2020)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
듯이 실제 커피나 음료를 선택 시 인지하고 있는 영양표시

항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않는다고볼 수있어실생활에 적

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Unsweetened coffee <1 
time/week 1 time/week 2-4 

times/week
5~6 

times/week
≥1 

times/day Total 

(p-value)

Nutrition 
education 
experience 

Male
Yes 1(13.7)1) -(-) 5(71) 1(15.3) -(-) 7(100) 8.558

(0.065)No 90(36.5) 21(8.7) 58(23.3) 32(13.6) 46(17.8) 247(100)

Female
Yes 1(9.9) 2(17.7) 3(39.4) 1(16.9) 2(16.1) 9(100) 4.583

(0.475)No 104(36.9) 31(12.4) 50(19.7) 32(12.2) 47(18.8) 264(100)

Nutrition label
awareness

Male
Yes 86(35.5) 19(7.9) 62(24.9) 33(14.1) 45(17.6) 245(100) 5.361

(0.343)No 5(45.9) 2(25.7) 1(15.5) -(-) 1(12.9) 9(100)

Female
Yes 95(33.5) 33(13.1) 53(21.2) 33(12.8) 49(19.4) 263(100) 18.109

(0.01)**
No 10(100) -(-) -(-) -(-) -(-) 10(100)

Nutrition label 
use

Male
Yes 24(26.4) 8(9.7) 30(30.2) 17(18.9) 16(14.8) 95(100) 8.519

(0.102)No 62(40.9) 11(6.8) 32(21.8) 16(11.4) 29(19.2) 150(100)

Female
Yes 29(23.5) 17(14.9) 29(25.5) 15(12.8) 24(23.3) 114(100) 10.382

(0.099)No 66(41.5) 16(11.7) 24(17.7) 18(12.9) 25(16.2) 149(100)

Values analyzed by the complex survey cross-tabulation.
1) N(%).
** p<0.01.

Table 8. Average intake frequency of unsweetened coffee according to nutrition education and nutrition label usage in young adult 
men an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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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본연구는 2019∼2021년제8기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의자
료를 이용하여 음료 섭취가 많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의
젊은 성인 527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커피(무가당, 가
당) 섭취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및 식생활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48.2%, 여성 51.8%로 이

들의 평균 연령은 남성 24.6세, 여성 24.2세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성별 체질량지수(BMI)는 남성 24.5±0.3 kg/m2, 여성
21.9±0.3 kg/m2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체질량지수(BMI)가 높
았으며, 남성의 50% 이상이 ‘과체중과 비만’이었다. 건강 요
인에따른 커피(무가당, 가당) 섭취 습관은 무가당 커피 섭취
빈도에 따라 남성의 경우 음주와 흡연(p<0.01), 여성은 주관
적 체형인지 수준과 체중조절노력, 신체활동실천도(p<0.05) 
및 주관적 건강수준(p<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음주자와 비흡연자의 남성이 무가당 커피 섭취 비율이 높았

으며, 여성은 스스로 ‘비만인 편’이라 생각하여 체중조절 노
력을 하며 건강이 ‘좋은 편’이고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여성
에서 무가당 커피의 섭취자 비율이 높았다. 가당 커피 섭취
시 흡연(p<0.05)을 하며 자신의 건강이 ‘좋은 편’(p<0.01)이

고 신체활동(p<0.05)을 실천하는 여성이 가당 커피 섭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요인에 따른 커피(무가당, 가
당) 섭취 습관은 무가당 커피 섭취 시 남성은 아침식사

(p<0.05)와 과일류 섭취빈도(p<0.01)가 낮을수록 매일 무가
당 커피 섭취자는 많았으며, 남성과는 반대로 매일 무가당
커피 섭취 여성에서 아침식사를 챙기며(p<0.01) 영양표시를
인지(p<0.01)하는 여성의 섭취가 높았다. 가당 커피 섭취 시
남성에서 과일류 섭취빈도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p<0.05), 
영양표시를 인지(p<0.001)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 높은 섭취
율을 보였다.
이상의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성은음주자와 비흡연자, 아

침식사 결식자, 과일류 섭취가 낮은 경우 무가당 커피 섭취
의 빈도가 높았으며, 과일류 섭취가 높고 영양표시를 인지하
는 경우 가당 커피의 섭취빈도가 높았다. 여성은 주관적 비
만인지와 체중조절 노력, 건강이 좋은 편이라 생각하며 신체
활동을 실천하고 아침식사의 빈도가 높고 영양표시를 인지

하는 여성이 무가당 커피의 섭취가 높았으며, 흡연자, 건강
이 좋은 편이라 생각하며 신체활동을 실천, 영양표시를 인지
하고 있는 여성은 가당 커피 섭취가 높았다. 이처럼 젊은 성
인 남성과 여성 모두 커피(무가당, 가당) 섭취 습관은 건강
인식및식생활요인에의해영향을받음을알수있다. 무가
당 커피 섭취 습관은 남성의 경우 일부 건강하지 않은 식생

sweetened coffee <1 
time/week 1 time/week 2-4 

times/week
5~6 

times/week
≥1 

times/day Total 

(p-value)

Nutrition 
education 
experience 

Male
Yes 6(83.2)1) 1(16.8) -(-) -(-) -(-) 7(100) 1.469

(0.804)No 164(66.7) 36(15) 32(12.8) 5(1.4) 10(4.1) 247(100)

Female
Yes 8(87.8) 1(12.2) -(-) -(-) -(-) 9(100) 2.038

(0.801)No 193(71.2) 34(13.9) 27(10.3) 3(1.1) 7(3.4) 264(100)

Nutrition label
awareness

Male
Yes 169(69.3) 33(13.9) 29(11.4) 4(1.2) 10(4.2) 245(100) 18.134

(<0.001)***
No 1(9.7) 4(44.9) 3(38.5) 1(6.8) -(-) 9(100)

Female
Yes 194(72.5) 35(14.3) 26(9.8) 3(1.1) 5(2.3) 263(100) 26.376

(<0.001)***
No 7(55.3) -(-) 1(13.2) -(-) 2(31.6) 10(100)

Nutrition labe
 use

Male
Yes 69(70.9) 13(15) 11(11.5) -(-) 2(2.6) 95(100) 2.700

(0.591)No 100(68.4) 20(13.3) 18(11.4) 4(1.9) 8(5.1) 150(100)

Female
Yes 84(75.7) 16(13.1) 11(8) 1(0.5) 2(2.6) 114(100) 2.071

(0.685)No 110(69.9) 19(15.3) 15(11.2) 2(1.6) 3(2) 149(100)

Values analyzed by the complex survey cross-tabulation.
1) N(%).
*** p<0.001.

Table 9. Average intake frequency of sweetened coffee according to nutrition education and nutrition label usage in 
young adult men an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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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습관과 병행되어 나타나고 여성은 건강지향적 식습관 및

체중조절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을 보였다. 가당 커피 섭취
습관은 여성의 경우 흡연과 같은 건강 위해 요인과 긍정적

건강 인식이 동시에 존재하였으며, 남녀 모두 영양표시 인지
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가당커피섭취가 높아 인지와 섭취

행동 간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개별 맞
춤형 영양교육 및 행동변화 전략이 필요하며 영양표시에 대

한 활용능력을 개선하기 위한영양지식과 실제 식품선택과

동시에구매행동간의간극을줄이기 위한 행동영양학적개

입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무가당 커
피와 가당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는 집단을 배제하여 내린

결과로 제한점이 있다. 또한 커피의 구매 장소와 구매 유형, 
사회․경제적 활동 등에 따라무가당커피와 가당 커피의 선

택이 달라질수 있으나구분하여 조사되지 않았기에추후지

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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